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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논문은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이 오프라인의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개인적 특

성에 따라 효과가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를 이론적·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9479개 대량의 연구 샘플

을 바탕으로 위계적 회귀분석과 이원 공분산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 활

동과 오프라인 사회적 자본 간에 정의 관계가 성립함을 확인하였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서 더욱 강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이 사회적 자본을 강화한다는 기존 

연구의 주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면서, 온라인의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최근의 연구들을 

확장시켜 오프라인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중·장·노

년층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서 온라인 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자본의 양적·질적 개선을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공동의 공간

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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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s how online community activity influences social capital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personal characteristic between them. Hierarchical regression and two-way 

ANOVA analysis were conducted with 9,479 samples. The results show that online community 

activity positively associated with off-line social capital, and it is observed that the effect in 

older people is stronger than younger people. This study extends previous perspective on the 

online community activity toward social capital and empirically proves that the activity have also 

an impact on off-line social capital. The moderating effect of age implies that activation plans 

of community for older people are required in order to increase social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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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그동안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커뮤니티 형성 배경, 특징, 분류, 구성원들의 참여 동기

와 유형 등에 관한 다양한 학술적 차원의 논의가 진행

되어 왔다[11].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주제는 온라

인 커뮤니티와 사회적 자본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로,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이 온라인 사회적 관계 비용의 감

소,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개선, 새로운 인간관계를 통

한 타인과의 교류 증대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의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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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을 구성하는 사회적 신뢰(social trust), 시민 참여

(civic participation), 정치 참여(political engagement)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4]. 예를 들어, 최근 등장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경

우에는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온라인 상의 연계 사회자

본과 유대 사회적 자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

구 결과가 제시되기도 하였다[23]. 그러나 온라인 커뮤

니티와 사회적 자본 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한계는 소규모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표성을 띄기 어려웠고, 두 개념간의 인과관계 검증에 

있어서도 심도 있는 논의와 적절한 통계적 접근이 이루

어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관계의 방향이나 강도

가 여러 가지 환경적 또는 구성원들의 특성에 따라 다

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유보론적 시각 또한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38]. 

최근의 연구들은 연령적 특성이 온라인 커뮤니티 활

동에 따른 사회적 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Wright(2000)와 Blit-Cohen(2004)의 연구에 따르

면 나이가 많을수록 온라인 커뮤니티를 포함한 인터넷 

활동을 통해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극복하고, 새로

운 사회적 관계 강화 및 삶의 만족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18][39].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람들은 

가족이나 사회의 지원이 더욱 요구되며, 타인 의존성이 

강해지고 사회적 관계의 범위가 축소되는 경향을 나타

내게 되는데 이러한 점에서 온라인 커뮤니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14].

그러나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이 사회적 자본의 증가

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한 연령에 따라 이의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일부의 견해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나 해당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아

직 미흡한 실정이다[18]. 이에 본 연구는 온라인 커뮤니

티 활동과 사회적 자본의 관계에 대해 인과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강화하면서 대표성 있는 샘플을 통해 연

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 학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개인의 연령 특성이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과 사회적 자본 형성 간에 어떠한 상호작용 효과를 가

지는지를 고찰함으로써 고령층의 인터넷 커뮤니티 활

성화 필요성을 확인할 것이다.

2. 이론적 고찰

2.1 사회적 자본
현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되고 있는 사회적 자

본의 개념은 1916년 Hanifan에 의해 처음 제시 되었다. 

Hanifan(1916)은 사회적 자본을 ‘개인 자산, 부동산과 

같은 것이 아닌 사회적 집단 내에서 구성원간의 호의, 

유대감, 상호동조, 사회적 교류’ 라고 정의하였다[27]. 

그 이후, 사회적 자본에 관한 연구는 여러 가지 유형으

로 체계화 되어 진행되어 왔으며, 다양한 관점에서 그 

개념을 달리하고 있다[3][16].

먼저, Coleman(1988)은 사회적 자본을 사회 구조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구조 내에 있는 

개인 간의 특정 행동을 촉진시키는 다양한 실체로 정의

하고 있다. Coleman은 사회적 자본 중 신뢰, 강한 연대

의 네트워크를 그 원천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개념

이 한 지역 사회 내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 및 이웃

사촌 등 개인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21]. 또한 

Bourdieu(1986)는 사회적 자본을 집단과 개인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회적 자본을 “체계화된 지속적 관계 네트워

크에 소속됨으로써 얻는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인 자원

의 집합”으로 정의하였다[20].

Putnam(2001)은 사회적 자본을 연계 사회적 자본

(bridging social capital)과 유대 사회적 자본(bonding 

social capital)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33][34]. 연계 사

회적 자본은 개인 간의 네트워크에서 넓은 사회적 시

야, 세계관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나 자원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상대방에게 주는 것으로 정의한다.

Nahapiet and Ghoshal(1998)는 사회적 자본을 구조

적 자본(Structural capital), 인지적 자본(Cognitive 

capital), 관계적 자본(Relational capital)으로 구분하였

다[30]. 구조적 자본은 개인 간의 전체적인 관계에 초점

을 맞추고 있는데 개인 간의 네트워크 구조 혹은 네트

워크에 얼마나 많은 구성원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네트워크의 전체적 특징을 다룬다. 관계적 자본은 과거 

오랜 시간 상호간의 쌓아온 신뢰, 친근감, 책임감, 소속

감, 규범 등을 토대로 형성된 인간관계의 질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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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연구는 온라인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온라인 사회적 자

본은 사회적 관계 비용을 감소시키고, 편의성으로 인해 

사람들의 생활에 긍정적 변화를 준다고 보고 있다. 뿐

만 아니라, 온라인 상의 공간은 새로운 인간관계를 통

한 타인과의 교류증대 및 개개인의 사회적 관여를 증가

시킨다고 주장한다[4]. 특히 최근의 SNS(Social 

Network Service) 서비스 중 하나인 Facebook 에서 

Ellison et al.(2007)은 친구 관계에 있어서 Facebook 사

용은 연계 사회적 자본과 유대 사회적 자본의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나며, 사용 집중도가 친구들과의 관계 유

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주

고 있다[23]. 

이처럼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활동이 증가함

에 따라 온라인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온라인 사회적 

자본에 국한된 내용으로 온라인 활동과 오프라인 사회

적 자본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아직 미흡하며, 다양

한 관점과 이론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인과관계나 연구 

방법론적 한계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이다.

2.2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과 사회적 자본
온라인 커뮤니티와 관련한 기존 연구들은 1990년 후

반부터 시작되어 커뮤니티의 특성, 의미, 이용 동기 등 

다양한 관점에서 진행되어 왔다. 초기의 연구들은 커뮤

니티 형성 배경, 특징, 분류에 초점을 맞추었고, 이후 커

뮤니티의 활성화 방안 및 효과, 구성원들의 태도 및 행

동에 대한 연구로 확장되어 왔다[9][11]. 온라인 커뮤니

티에 대한 개념은 연구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는데, ‘정보 공유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모인 집단’이라는 초기의 개념에서 정보 공유는 

물론 사람들 간의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존

재하는 복합적 공간이라는 의미로 확장되어 사용되고 

있는 추세이다[표 1]. 온라인 커뮤니티가 가지는 주요 

특징들을 살펴보면 물리적 제약의 극복, 사회적 상호작

용용이, 공동의 유대 형성이라는 3가지로 요약된다[7]. 

온라인 커뮤니티의 경우 오프라인과 다르게 물리적 경

계를 초월하여 공통의 관심사나 가치를 중심으로 형성

되고, 컴퓨터를 매개로 하여 상호작용이 보다 손쉽게 

일어나며,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강한 유대감 

형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온라인이라

는 가상공간이 가지는 익명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오프라인의 면대면 상황보다는 구성원들이 신분노출이

나 대인간 평가 등에 대한 부담 없이 다양한 온라인 커

뮤니티 활동에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표 1. 온라인 커뮤니티의 개념
관점 정의 연구자

정보 
공유

가상공간에서 공통의 관심사를 매개로 참여자들
의 반복적 접촉으로 만들어지는 공간 [25]
정보 공유, 즐거움, 관계 진작, 사회적 지원, 제품
과 서비스 거래 등을 중심으로 모이는 환경 [24]

사회적
관계

인간 스스로 소속감을 느끼는 의미 있는 네트워크 [32]
가상공간에서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의 집단 [15]

복합적
공간

인터넷에서 공통적 경험과 관심사, 가치를 공유하
는 공동체적 모임 [2]
관심 있는 정보를 공유하며 인간관계를 도모하는 
공간 [8]

온라인 활동과 오프라인 활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는 인터넷이 등장한 1990년대 초부터 활발히 논의되었

으며 인터넷 사용과 사회적 자본 형성 간의 관계를 중

심으로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어 왔다. 이는 크게 쇠

퇴론, 강화론, 보완론, 그리고 유보론의 4가지로 구분해

서 볼 수 있는데, 초기의 연구들은 대부분 온라인 활동

이 오프라인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쇠퇴론적 

입장을 취해오다 온라인에서 소비하는 시간이 결국 오

프라인 활동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여 오프라인 사회

적 상호작용을 줄이고 나아가 사회적 자본 형성을 저해

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31]. 

반대로 강화론적 입장은 인터넷은 저렴하고 편리하게 

원거리나 기존에 알지 못하던 사람들과 온라인에서 소

통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

성하거나 관리하게 해주며, 오프라인 활동과 융화되어 

오히려 사회적 자본 형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반

박한다[35]. 한편, 보완론적 입장은 강화론적 입장과 유

사하지만 기존의 오프라인 활동이나 네트워크 유지에 

기여한다고 보는 입장으로 인터넷은 사회적 접촉 장치

이며 커뮤니케이션 격차를 줄이는 도구로 바라본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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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온라인 활동을 오프라인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바라

보는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다[37]. 마지막으로 유보론

의 경우에는 기존의 접근들이 주장하는 일방향적 관계

를 일반화하기는 어렵고, 이용 패턴이나 지역적 제약 

등 사용자들의 특성에 따라서 사회적 자본 형성을 강화

하거나 약화시키는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38]. 또한 Scheufele and Shah(2000)은 이용

자의 개인 성향에 따라서도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

다고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36].

온라인 커뮤니티의 활동과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앞서 제시한 접근을 동일하게 적용해볼 수 있

다. 먼저 쇠퇴론적 입장은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과 사

회적 관계를 설명하기에는 일부 한계점이 존재한다. 인

터넷 사용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없는 행동들(게임, 서

핑, 구매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부의 관계에 대한 설명

이 가능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은 그 자체가 대인

간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하므로 단순히 사회적 자본 형

성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을 하기 어렵다. 강화론과 보완

론적 입장은 온라인 커뮤니티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접

근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오프라인 사회적 관계를 중

심으로 형성된 커뮤니티의 경우에는 보완론적 접근이 

타당하고, 기존에 알지 못하던 사람들과 형성되는 커뮤

니티의 경우에는 강화론적 접근이 관계를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또한 유보론적 입장에서는 복합적인 차원에

서 개인적 성향이나 커뮤니티의 성격 등에 따라서 효과

가 다를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쇠퇴론적 접근이 

가지는 동일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계의 강도

를 결정짓는 요인이 다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바른 시

각일 것이다. 최근의 연구들의 경향은 연계 사회적 자

본과 약한 연계에 따른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23]. 국내

외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의 활동과 유대 사회적 자본과

의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적어도 연계 사회적 자본에는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강화론적 시각에 입각한 연구들이 가지는 공통

적 한계가 보완론적/유보론적 시각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인과 관계 검증에 대한 약점을 지니고 있다. 온

라인 커뮤니티 활동이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미친 것인

지 기존 사회적 자본 생성 패턴이 온라인 상에 투영된 

것인지 또는 개인적 성향에 의해 결정된 것인지 등에 

대한 객관적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상

의 문제를 단순화하여 접근하기 보다는 인과 관계 검증

에 대한 객관성을 증가시키고 어떠한 경우에 더 관계의 

강도가 강화되어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관점

에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2.3 고령층의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과 사회적 자본
고령층의 역할 상실, 소외, 소통 부재의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인터넷 활용 및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가 효

과적인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

이션(CMC)은 고령층의 소통 및 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노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사이버 공간은 고령층의 신체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

록 지원한다. 고령층은 신체적 제한에 구애 받지 않고 

가상의 사회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으며[18], 시·공간

적 한계를 극복하는 CMC 특성 자체가 고령층의 소통 

증진 및 관계 형성을 지원할 수 있다[17]. CMC 기술의 

사용을 통해 그들이 원하는 새로운 사회적 연결(social 

tie)을 구성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고, 

사회관계 네트워크를 유지하도록 지원받을 수 있다

[22]. 더 나아가 보다 확장된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나 친구(companionship) 네트워크의 형성을 가

능하게 하고, 컴퓨터를 매개로 한 사회적 관계는 사회

적 네트워크에 대한 만족과 심리적 안녕(psychological 

well-being)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39]. 컴퓨터 및 인

터넷 활용,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등의 온라인 참여

(cyber-participation)는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의 문제

를 해결할 수 있으며[26], 노인들의 정서적, 심리적 소

외감과 무기력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사회적 공동체 형

성의 중요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고령층의 온라인 활

동은 사회적 참여를 증진시켜 고령층의 소통 부재, 사

회적 고립을 개선하여 사회적 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

다. 정보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얼마나 이용하고, 어떻

게 활용하고 있는가는 고령층의 사회 활동에 영향을 미

친다. 고령층의 정보화에 대한 인식, 인터넷 활용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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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용에 대한 만족, 온라인 공동체 활동과 사회 

활동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들은 인터넷 활용 및 온라인 

활동이 고령층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증진시키는 긍

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1][13]. 

이러한 고령층의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가 다른 그룹, 

다른 세대와의 새로운 대인관계를 만들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는 고령층의 사

회적 자본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회적 자본은 감소한다[19]. 그러나 컴

퓨터 또는 인터넷의 사용,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등의 

온라인 참여(cyber-participation)는 오히려 고령층의 

사회적 자본을 증가시킨다[18]. 인터넷 사용이 가족이

나 친구와의 접촉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기

존의 관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사회적 접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다[12]. 이처럼 실제 세계와 가상 세계

에서 발생하는 관계를 모두 포함하는 사회적 자본은 온

라인 참여를 통해 확장된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 참

여에 대한 더욱 강하고 긍정적인 태도는 사회적 자본이 

더욱 기꺼이(willingly), 효과적으로(effectively) 확장되

도록 변화시킨다[18]. 그러나 이러한 고령층에서의 온

라인 커뮤니티 참여가 오프라인 사회적 자본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견해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

한 실증적 연구나 해당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다.

3. 연구모델 및 가설 설정

온라인 활동과 사회적 자본 형성에 관한 강화론적 관

점의 연구들은 인터넷 상의 가상 공동체가 현실의 사회

적 교제를 더욱 활발하게 하며 새로운 공동체 구축을 

야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28]. 

특히 온라인 공동체가 가지는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

션은 여러 가지 상황적·개인적 장벽을 낮추어 보다 활

발한 대인간 상호작용을 유도하고 그 효과가 오프라인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4]. 먼저,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 네트워크와 같

은 온라인 소통 채널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새로운 네

트워크로의 연결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커뮤

니티 내에서 공유되는 최신 정보를 획득하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증가한다.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의 활발한 활동은 현 

시대의 의사소통 방식의 이해를 높여 오프라인 상호작

용에 참여할 수 있는 자신감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마

지막으로 기존에 개인이 가지고 있던 관심사에 대한 지

속적 관여를 유도하여 추가적 오프라인 활동 수행으로

의 동기 또한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1: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은 오프라인 사회적 자

본 형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른 세대와 달리 고령층의 경우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형성 측면에서 젊은 세대와는 다른 양상을 나

타낸다[5]. 사회에서 역할을 상실하고 신체적, 심리적 

한계로 인한 사회적 관계 형성이 감소하면서 사회적 자

본이 약화되는 고령층에게 온라인 활동은 사회적 자본

을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

에, 고령층의 온라인 활동과 사회적 자본의 관계는 다

른 세대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다시 말해, 

온라인 활동 빈도와 강도가 높은 개인과 이보다 낮은 

수준의 온라인 활동을 하는 개인과의 사회적 자본 형성 

수준의 격차가 고령층의 경우에는 더욱 크게 나타날 것

이라는 예상이다. 

가설2: 온라인 활동과 연령은 사회적 자본 형성에 상

호작용 효과를 가질 것이다.

그림 1. 연구 모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 Vol. 14 No. 9158

4. 연구 방법

분석 샘플은 정보통신정책 연구원에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차 년도에 걸쳐 수행한 한국미디어패널조

사 데이터 중 측정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2012년 개인 

설문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전체 12,000 개의 샘플 중 

결측치를 포함하고 있는 샘플과 직업적 특수성이 반영

된 군인 샘플을 제외하여 최종 9479개의 데이터를 분석

에 활용하였다. 샘플 중에서 고령층(중·장·노년층)과 청

년층을 구분하기 위해 만 40세를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

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샘플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정

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샘플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구분 항목 샘플수(N=9479, %)

성별 남 4,280(45.2%)
여 5,199(54.8%)

연령

만 10-19세 1,072(11.82%)
만 20-29세 840(8.9%)
만 30-39세 1,635(17.2%)
만 40-49세 1,986(21%)
만 50-59세 1,457(15.4%)
만 60-69세 1,117(11.8%)
만 70세 이상 1,372(14.5%)

학력수준

초졸 이하 1,816(19.2%)
중졸 이하 1,251(13.2%)
고졸 이하 3,315(35.0%)
대졸 이하 2,916(30.7%)

대학원 재학 이상 184(1.9%)

분석에 활용된 변수들은 2012년 미디어패널 조사 설

문 항목 중에서 활용 가능한 문항을 선택하여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오프라인 사회적 자본, 대인관계 성향의 

3가지 잠재적 변수와 성별, 연령 등 인구통계학적 변수

들로 구성하였다.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은 나종연

(2010)의 연구를 바탕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 최

근 3개월간 게시물에 대한 읽기, 댓글, 스크랩, 작성 4가

지 측정변수로 구성되었다[6]. 오프라인 사회적 자본의 

경우에는 Putnam(2001)이 구분한 연계 사회적 자본과 

유대 사회적 자본을 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오프라인 

사회적 상호작용 활동(친교, 사회/정치 활동)의 2가지 

빈도 변수를 활용하였다[33][34]. 대인관계 성향을 평가

하기 위해서는 Big 5 요인 중 폭 넓고 적극적인 인간관

계 경향을 나타내는 외향성(extraversion) 항목 3가지

를 활용하였다[29]. 인터넷 활용 능력은 즐겨찾기, 사이

트 방문, 검색, 이메일 열람/송신/첨부/파일 다운로드 

가능 여부의 합을 통해 측정하였다. 기타 인구 통계학

적 항목을 제외한 설문 문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측정 변수
구분 항목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OP)

[6]

OP1: 지난 3 개월 동안 인터넷 동호회/카페/클럽에서 
다른 회원이 쓴 글을 읽은 횟수
OP2: 지난 3 개월 동안 인터넷 동호회/카페/클럽에 
게시된 글에 댓글을 단 횟수
OP3: 지난 3 개월 동안 인터넷 동호회/카페/클럽에 
게시된 글을 스크랩 한 횟수
OP4: 지난 3 개월 동안 인터넷 동호회/카페/클럽에 
글을 올린 횟수

사회적   
자본(SC)
[33-34]

SC1: 오프라인 친목 모임, 친구 방문, 사교적 모임 빈
도
SC2: 자원봉사, 지역단체 활동, 정당활동, 환경운동 
모임 빈도

대인관계성
향(IP)
[29]

IP1: 나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좋다.
IP2: 나는 관심 받는 것이 좋다.
IP3: 나는 남과의 대화를 즐기고, 대화를 주도한다.

가설 검증을 위해서는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과 이원 공분산 분석(2 Way Analysis of 

Covariance)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에서는 온

라인 커뮤니티 활동과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의 인과적 

설명을 강화하기 위해 독립변수, 대인관계 성향 변수, 

인터넷 활용 능력, 나머지 인구 통계학적 변수를 단계

적으로 추가하여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의 독립변수로

서의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보았다. 대인관계 성향 변수

와 인구 통계학적 변수를 통제 변인으로 처리한 이유는 

앞서 논의한 것과 같이 개인적 특성 변수들이 사회적 

자본 형성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통제함으로써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과 사회적 자본과

의 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

터넷 활용 능력의 경우에는 40대 이상 중 온라인 커뮤

니티 활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높아 인터넷 활용 능력 

자체가 커뮤니티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통제 변수로 사용하였다. 하위 항목을 가지고 있는 잠

재변수의 경우에는 요인점수(Factor Score)로 변환하

여 회귀식에서 활용하였다. 

가설2의 검증을 위해서는 이원 공분산 분석을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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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고령층과 청년층 이하 집단의 비교를 위해서 연

령대를 40대 이상과 40대 미만 두 그룹으로 나누었고,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의 경우에는 응답 분포를 고려하

여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Dummy변수로 변환하여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가설

1의 회귀식 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를 공

변량 으로 투입하였다. 이원 공분산 분석을 위해 구분

한 4가지 그룹과 그룹별 샘플 수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4]와 같다.

표 4. 그룹별 샘플 수  
연령별 그룹
커뮤니티 활동

A(40대 미만) B(40대 이상) 합계

예 1318(14%) 702(7%) 2020(21%)
아니오 2229(24%) 5230(55%) 7459(79%)
합계 3547(37%) 5932(63%) 9479

5. 분석 결과

모형 1에서 독립 변수인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이 종

속 변수인 사회적 자본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β = .204, p < 0.001). 모형 2에서는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대인관계 성향과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터넷 

활용 능력을 통제하여 분석한 결과 여전히 온라인 커뮤

니티 활동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166, p < 0.001). 대인관계 성향과 인터넷 활용 능력 

또한 사회적 자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β = .095, p < 0.001; β = .103, p < 0.001;), 상대

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에 비해서는 약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모형 3에서는 나머지 개인

적 특성 변수들(성별, 최종학력, 직업유무, 수입)을 통제

한 상황에서도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이 여전히 사회적 

자본 형성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β = .161, p < 0.001). 성별과 최종학력이 사회적 자본

과 유의한 정의 관계를 가지는 반면(β = .027, p < 0.05; 

β = .116, p < 0.001), 직업유무와 수입은 유의한 수준의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표 5. 위계적 회귀모델 분석 결과
 Model 1 Model 2 Model 3

 β p VIF β p VIF β p VIF
OP .204*** .000 1.000 .166*** .000 1.111 .161*** .000 1.117
IP    .095*** .000 1.012 .093*** .000 1.016
IC .103*** .000 1.119 .040** .005 2.019
SEX       .024* .029 1.272
EDU       .097*** .000 2.133
JOB       .002 .923 2.614
INC       .003 .873 3.150
R2 .042 .062 .067
R2△  .020 .005
F 413.496 208.657 97.305
N 9478 9478 9478

(*p<0.05,**p<0.01,***p<0.001)

가설2 연령과 온라인 활동이 사회적 자본 형성에 미

치는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연령을 40대 이

상과 미만 두 그룹으로 나누고 온라인 활동 여부에 따

라서도 두 그룹으로 분리하였다. 연령과 온라인 활동 

여부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앞선 분석과 동일하게 대

인관계 성향, 인터넷 활용 능력, 성별, 최종학력, 직업, 

수입 변수를 통제한 후의 공분산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분석에서 관심 있는 상호작용 효과 결과를 살펴보았

을 때 연령이 높은 그룹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이 

사회적 자본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F = 13.066, p < 0.001)[표 6].

표 6. 공분산 분석 결과
소스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AGE 78.661 1 78.661 84.419 .000***
OP 187.827 1 187.827 201.575 .000***

AGE*OP 12.175 1 12.175 13.066 .000***
IP 91.493 1 91.493 98.190 .000***
IC 22.183 1 22.183 23.806 .000***
SEX .948 1 .948 1.017 .313
EDU 47.877 1 47.877 51.381 .000***
JOB .092 1 .092 .099 .754
INC 2.746 1 2.746 2.947 .086
오차 8823.172 9469 .932

(*p<0.05,**p<0.01,***p<0.001)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 Vol. 14 No. 9160

[그림 2]는 사회적 자본 형성에 있어서 연령과 온라

인 활동 정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프로파일 도표이다. 

해당 도표는 변수들 간의 관계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데,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그룹이 

사회적 자본 형성이 더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고, 또한 

중․장년층 일수록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젊은 층 보다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도표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림 2. 공분산 분석 도표

6.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이 사회적 자본 형성

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 연령의 차이에 따라 영향

의 효과가 다를 수 있음을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안한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대규모의 데이터를 바

탕으로 두 가지 실증 분석을 통해 그 관계를 규명하였

다. 사회적 자본에 관한 단편적 접근 보다는 이용자의 

개인 성향을 고려하면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선행 연구

들[10][36]의 제안을 수용하여 독립 변수와 통제 변수로 

여러 개인적 특성 변수를 반영한 연구 모델을 수립하였

고,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가설1에 대한 위계적 

회귀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다른 외부 변인이 투입되

더라도 온라인 커뮤니티의 활동이 사회적 자본 형성에 

가장 강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령과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가설2의 검증 결과에서 

모든 연령에서 온라인 활동은 사회적 자본 형성에 유의

미한 영향을 주지만 특히 고령층이 온라인 활동을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 사회적 자본 형성 정도의 

차이가 청년층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사회적 역할이 

축소되고 신체적으로 오프라인 활동의 한계를 경험하

는 고령층에게 온라인 활동은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주요한 변인이 되기 때문에 온라인 활동에 따른 사회적 

자본 형성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

본 연구의 학술적 기여는 오프라인 사회적 자본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 특성 변수를 통제하여 강화

론적 견해를 보다 엄격하게 검증하고, 기존의 온라인 

활동의 영향을 온라인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한

정한 기존 실증적 연구들의 범위를 오프라인 사회적 자

본과의 관계까지 확장하였다는데 첫 번째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 관련 연구들이 소규모의 데이터를 통해 검증

한 통계적 한계를 대표성이 있는 대규모의 데이터를 분

석함으로써 강화론적 견해를 일반화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데에 또 다른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실용적 기여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

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고령층의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온라인 활동의 영향을 확인하

였다. 사회적 자본의 유지와 강화를 위해 고령층의 온

라인 활동은 특히 네트워크적(인적 교류) 측면에서 청

년층에 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고령층의 

사회적 자본은 고령화, 정보화 시대에서 발생하는 사회

적 고립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대안이 될 수 있

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청년층에 비해 사회적 자본 형

성의 기회가 부족한 고령층에게 보다 원활한 온라인 활

동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의 필요함을 시

사한다.

 

7.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첫째, 본 연구는 활용 가능한 문항의 제약으로 사회

적 자본에 대한 측정이 연계 자본에 주로 국한되어 있

다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 자본의 양적 증대에 대한 관점에서는 의미가 크

나, 질적 개선에 대한 검증력이나 설명력은 약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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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존의 사회적 자본 이론들이 주장하는 다양한 형

태의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도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로, 커뮤니티나 매체 자체가 가지는 특성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지

지 못하였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경우에도 공동체의 목

적이나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따라 사회적 자본과의 관

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의 개

념이 과거의 홈페이지나 카페 중심에서 최근 소셜 네트

워크를 기반으로 변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미치는 영향 또한 이후의 연구에서는 고려되어야 할 것

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정의한 고령층의 범위가 다

소 넓어 이들을 세분화하여 분석한다면 보다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령층의 온라인 커

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접근 방향에 대한 일부 

논의를 나누었지만, 구체적 실행 방법이나 기대 효과 

등에 대한 연구는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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